
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선 깨끗하고 접근하기 쉬운 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  . UN
국제사회는 년 세계 물의 날을 채택하면서 의 여섯 번째 목표로서 깨끗1992 SDGs
한 물과 위생을 지향해왔다 그 성과로 에 따르면 과 년 사이. UN WATER 1990 2015
에 억 명이 개선된 식수원을 사용한다 하지만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예방 가26 . 
능한 위생 설사 질환으로 매일 약 명의 어린이가 사망한다 또한 아프리카 1,000 . 
지부티 중학교의 년 기준 는 화장실 시설이 없고 아프리카 토고 중등64.7%(2015 ) , 
학교의 만이 남녀 구분된 화장실이 있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27.5% . 
이렇게 높은 사망률과 비위생적인 환경은 개발도상국의 학업성취도와 취학률 자체
에 악영향을 미친다.

유엔 고위급정치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 등 유엔이 주도하는  2017 
국제사회의 최대 목표들을 다루는 회의이다 이러한 정상급 유엔 무대에서 각국 고. 
위인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업이 있다 작년 기간 중 개최된 회담에서 한. HLPF 
국 기업의 혁신 모델이 제출되었는데 이 내용이 공식 의견서로 채택되었다, . 

투모로우 워터 프로세스 로 불리는 이 모델은 한국을  ‘ ’ (Tomorrow Water Process)
대표하는 환경기업이자 하수처리 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분리막 전문기업인 부강테·
크의 미래기술이다 이 모델은 고농도 폐수인 가축분뇨의 처리와 하수도 지하수의 . , 
정화 등을 부강테크가 독자 개발한 기술로 해결해 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
특징이다.

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하수와 가축분뇨 그리고 지하수 정화는 중요한  
환경 개선사업이다 또한 수준 높은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구와 인류 미래를 . , 
책임질 차 산업혁명의 핵심 환경기술로 평가받고 있다4 .
유엔에서 여기에 특별히 주목한 부분은 크게 가지이다 첫째 하수를 질소와 인 3 . , , 
유기물질 등으로 전환하여 자립형 에너지를 구축함으로 돈을 쓰던 처리시설을 돈을 
버는 환경으로 만드는 투모로우 워터 프로세스 모델이다‘ ’  . 
둘째 사물 인터넷과 빅 데이터 인공지능 에 의한 하수 처리장 설계 및 운전을  , , AI( )
핵심으로 하는 스마트 워터 팩토리 기술이다.
마지막으로 물을 단순히 마시고 쓰는 대상이 아닌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도 , 
시의 핵심자원으로 삼는 스마트 워터 시티 모델이다 유엔은 이러한 모델이 전 세. 
계 개국에서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미래 기술로 보고 있다193 .  
 
이처럼 유엔은 물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더 나은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 

의 여섯 번째 목표인 깨끗한 물과 위생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SDGs . 
된다면 개발도상국의 상하수도 시설이 개선되어 충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학업
성취도와 취학률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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